
2024년 9월 24일 화요일 15(제8772호) 광주문인협회문학마당

요즘 백 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전국을 강

타하고있다.이노래를처음들었을때나처

럼 배꼽 잡고 웃으면서도 “맞아 맞아” 하며

무릎을친사람들많았을것이다.

“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

아직은젊어서못간다고전해라 /칠십세에

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

남아못간다고전해라/팔십세에저세상에

서날데리러오거든아직은쓸만해서못간다

고전해라.” 놀랍지않은가? 코앞에닥친 “백

세시대”에딱맞는말이다.불과몇년전만해

도재수없으면,혹은우주인이쳐들어오기전

에는백살까지산다는게우스개였다.

그러나이미한국인남녀평균기대수명이

80세를훌쩍넘었고해마다1-2년씩 늘어간다

니 그야말로 백 세 인생이 남 얘기가 아니다.

나도 해방둥이로 육십 대의 마지막 해, 평균

으로만쳐도아직수십년이남았다.과연난8

0살이넘어서도“아직은쓸만해서못간다고

전해라”라고당당하게말할수있을까?

정년이 60세로 되었다지만 주위에 은퇴를

앞둔 사람들이 많다. 어느 모임이거나 만나

면 가장 뜨거운 주제는 은퇴 후 30년을 어떻

게살것인가다.대부분은여행이나봉사,종

교, 취미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들 한다.

그래야시간이잘갈거라고한다.사람은희

로애락이 다 비슷하다. 가진 자나 가지지 못

한자나또는배운자나배우지못한자나평

생 웃어야 할 웃음의 크기와 흘려야 할 눈물

의양이다비슷하다.가졌다해서더많이웃

는것도아니며못가졌다해서그보다덜웃

는것도아니다.없는자는붕어빵한봉지로

도밤새기쁠수있지만,있는자는고급호텔

음식으로도전혀기쁘지않을수있고,또 10

평짜리아파트에사는자가근심이10근이라

면60평짜리아파트에사는자의근심은60근

이될수있기에짊어져야할짐도사실은다

같은것이다.

심지어는믿는자나믿지않는자나웃음과

눈물이 다 똑같다.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

실패만 하고 몸에 병만 걸리며 인생사에 안

좋은 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며, 열심히 믿어

도 똑같이 실패를 하고 똑같이 암에 걸리며

똑같이사고를당하거나억울한일이찾아들

게 된다. 아니, 믿기 때문에 세상사에서 불편

한일을더많이겪게된다.그럼왜배우려고

하고 왜 가지려고 하며 또 왜 믿으려고 하는

가? 한마디로 그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

고 믿기 때문이다. 그러나 사람이 자기 근본

을찾지못하면아무리배우고,가지고, 믿어

도세상을걸어가는길은여전히험난하고고

달픔 뿐이다. 사람의 근본은 무엇인가? 사람

의존재는본래사랑으로빚어진것이기에자

기 안에서 그 사랑만 찾으면 그가 걷는 삶의

여정에보물이많이담겨있는것을바라보게

되지만사랑을찾지못하면다른것을아무리

많이 얻어도 눈물 안에 담긴 기쁨이나 고통

속에숨겨진진주를발견하지못한다.

세상에는진짜같은가짜보물이많으며또

한가짜로보이는진짜보물도많이있다.그

런데진짜는항상후미진곳에가려져있거나

숨겨져 있으며, 가짜는 또 사람의 눈을 현혹

하는화려한빛깔이나겉모습을가지고있다.

행복은포장지(?)가좌우하는것이아니다.

가난이나눈물은절대로부끄러운것이아니

다.잘살펴보면진짜보물이거기에있고,재

물이나웃음이결코자랑스러운것이아닌것

은가짜가항상그곳을아지트로삼기때문이

다.행복은멀리있지않다.사랑의눈만뜨면

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은 것이다. 인

생은생각보다너무소중한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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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나그대보다

한걸음먼저길을나선다

그대가꽃문에들어설때

마당을정갈하게쓸어두기위해

개울을건널때

그대의발이젖지않도록

징검돌을놓기위해

그대가기지개를켤때

배고프지않도록

낙엽으로돌아가기위해

비록볼품없는

풀잎으로스러지더라도

그대의향기를짓는걸음을멈출수가없다

모든만남은거룩하다

그러나때로는

그리움이거룩할때도있나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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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푸른무등산추억살아비상하는계절

갈대꽃가을바람에한들한들춤추고

이파리사이사이바람타고짙은향기피어나면

꽃들이얼굴내 고초록색지운다

삼봉군화소리에놀란매미

퍼덕이는날갯짓에산야는붉게타고

중봉에방송탑

짙게물든단풍속에더높게어울리고

깊은계곡아기자기한추억

가재잡아낙엽배에태운다

세인봉돌계단에우뚝선소나무

여름내내양산되어위로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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